
신고리 5‧6호기
공론화위원회 보 도 자 료 (배포) 2017. 8. 10(목)

즉시 사용

담당
국무조정실

신고리 5‧6호기 공론화지원단
팀장 박지운, 사무관 심충구

(02-3148-0409, 0411)
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장 마련

- 건설중단/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개최 -

□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는 신고리 5·6호기 건설

중단 및 재개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양쪽 이해관계자와의

소통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다.

ㅇ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‘안전한

세상을 위한 신고리 5·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(이하 ’시민행동‘)’과의

간담회를 8월 10일 개최했다.

ㅇ 이번 간담회에 ‘시민행동’ 측에서는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,

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,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가

참석했다.

□ 간담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, 공론화 과정

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등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.

ㅇ 특히, ‘시민행동’측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이해관계자들의

협의채널의 공식화 및 정례화를 요청하였으며, 위원회의 회의공개

및 참관 허용 등도 함께 요청했다.

ㅇ 위원회는 ‘시민행동’측의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

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.



□ 위원회는 ‘시민행동’측 간담회에 이어 내일(8.11일, 10:30) 신고리

5·6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‘한국원자력산업회의’, ‘한국원자력

학회’와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표단체간의 간담회에 이어 신고리 5·6호기

건설 지역주민과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신고리

5·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

임을 밝혔다.


